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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   신 각 언론사 과학․노동․사회부 담당 기자 등

발   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연택]

연 락 처 담당: 오수환 교육국장(010-6437-1032)

배포일시 2024년 12월 9일 17시 00분

제   목 내란 수괴 윤석열과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모든 정범들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모든 정범들을 즉각 체포하라!

- 내란수괴 비호하고 헌정 파괴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

 지난 12월 7일, 국민의 힘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로막았다. 이는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의 
탄핵, 공동 정범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는 전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것이다.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 행사하겠다고 한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누구를 위한 질서인가? 탄핵으로 고통받고 피 흘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질서 있는 퇴진,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와 
정범들을 비호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번 내란 기도는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등에 의해서 획책 된 내란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며 이를 비호하거나 방조하는 세력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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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수괴와 정범들에 대해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더불어 사실 
은폐를 막고 추가 내란 시도의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내란 관련 동조 부역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 노동조합은 대한
민국의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